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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age and the sense of crisi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d-life 

wome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00 women ranging in age from 40 to 59 

years residing in Gyeonggi-do. Two hundred and forty-nin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by SPSS PASW 18.0.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 on the sense of crisis scale was 2.56±0.65, representing a 

medium level. The mean scores for degree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3.54±0.57 and 3.67±0.88, which were somewhat high. 

Seco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married, 

middle-aged women. There were primarily differences in the sense of crisis by age 

cohort(such as women in their 50s) and level of education. Moreov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by marriage du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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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by  level of education, monthly average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Third,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variables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ddle-aged women included health status and monthly 

average income as control variables. Mid-life crisis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emotional later life had a significant effec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level of sense of crisis and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emotional later life affected the women's marital satisfaction. Other 

facto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affect.

Based on the above results, intervention alternatives are needed to improve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ddle-aged women. 

Key Words : 노후준비도(degree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중년기위기감(mid-life 

crisis), 결혼생활만족(marital satisfaction), 중년기 기혼여성(married, 

middle-aged women)

I. 서론

인생에 있어 중년기는 모순적인 시기이다(이우

경･방희정, 2008).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서의 대

인관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 있어 절정기에 

있는 반면,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또한 노부모와 성

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한 세대로 개인적 발달

에서는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

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년기는 발달상 ‘전환기’ 

이상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년기 

위기’라는 용어(Jaques, 1965)로 표현되면서 중년

기를 위기의 관점에서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위기란 자신이 대처해 나갈 능력 이상의 변

화나 문제에 직면하여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타인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지 못할 때 평형감

각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황경애･김

갑숙,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중년기

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시기로서 중년기 여성

들은 질병, 배우자의 죽음,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

한 가족구조의 변화 등 이전까지의 삶을 재해석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과 혼란 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생리적인 변화와 함께 자녀

양육, 가족문제 등으로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던 

과거와 비교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중년기에 진

입하였을 때 심리･정서적 위기는 자칫 자살 및 

우울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를 나

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년기 세대들은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많은 문제

들에 대한 위기감을 갖게 된다. 특히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년

기 여성들의 경우 노년기는 더욱 만만치 않은 도

전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중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교육, 자녀의 취업준비와 결혼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어 정작 자신들의 노

후를 위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이렇듯 이들이 경험하는 중년기 위기감과 함

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노후준비 정도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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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게 하고 결혼생

활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부부의 소망이며 가족생활을 하는 궁

극적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

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은 전체 가족성원들의 신체

적･정서적･정신적 안녕을 결정하여 가족의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다(Anderson & 

Sabatelli, 2003). 

2012년 총혼인건수 327,000건 대비 총 이혼건

수는 114,000건으로 34.8%를 차지하며 주 이혼

연령은 남녀모두 40대로 중년기 이혼이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또한 2012년 처음으로 혼인한지 20년 이

상된 부부의 이혼구성비가 26.4%로 혼인한지 4

년 미만인 부부의 이혼보다 높았으며 결혼생활 

3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증가율도 8.8%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이렇듯 결혼생활 20년∼30년을 지속해온 

중년기 부부의 이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

회현상을 보더라도 중년기 기혼여성의 결혼생활

만족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

점이라 하겠다. 늘어만 가는 중년기 이혼과 같은 

결혼해체를 막고 이들의 결혼생활만족을 위해서

는 중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위기감과 중년기부터 

대비가 필요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로는 최근 고령화 시

대를 앞두고 성공적 노후나 노후준비와 관련한 

연구들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준비 또는 

노후준비 인식에 관한 연구들(강유진, 2005; 김순

미･고선강, 2012; 나지나･백승애･신은경･김미혜, 

2010; 박창제, 2008; 안현선 외, 2009; 양순미･홍

숙자, 2002; 이용재, 2013; 임경자, 2002; 이여봉, 

2012)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중년기 위

기감에 관한 연구들(고효정･오명옥･김혜영, 2000; 

김명자, 1989; 김애순･윤진, 1993; 최경란, 2006; 

홍달아기･이남주, 2006)과 결혼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들(김미령, 2009; 김민희･민경환, 2007; 이여

봉, 2010; 조성희･박소영, 2010; 최명민, 2010)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면에서 중년기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유진, 2005; 김순미･고선강, 2012; 배

문조, 2011; 임경자, 2002)와 중년기 여성(기혼과 

미혼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효정･오명옥･

김혜영, 2000; 나지나 외, 2010; 안현선 외, 2009; 

이여봉, 2012; 홍달아기･이남주, 2006)가 있긴 하

나 중년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

지 않다(오명옥･고효정･박청자, 2000; 최경란, 

2006). 본 연구는 종속변인이 결혼생활만족이고 

노후준비와 위기감의 독립변인 척도문항들이 상

당수 부부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미혼여성과 사별이나 이혼가구를 

제외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년기 기혼여

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중년층의 노후준

비 및 위기감에 관한 개별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위기감을 함께 변인

으로 하여 현재 결혼생활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여

성의 결혼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노후준비도와 

위기감 변인을 함께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노후준비도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3개의 

하위영역(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

으로 나누어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중년기 위기감과 노후생활 준비

가 결혼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정책적･실천적 방안 수립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과 노후

준비 정도 및 결혼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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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과 노후

준비정도 및 결혼생활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특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중년기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위기

감과 노후생활 준비는 이들의 결혼생활만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

인간발달은 연속적 변화의 과정으로 환경적, 

심리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

지므로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가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아 학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김

명자, 1989). 일반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40세에

서 60세 사이를 중년기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최

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중년기 기간을 확장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적어도 앞뒤로 10년 정도를 더

하여 30세에서 75세 사이를 중년기로 보기도 한

다(Lamanna & Riedmann, 2009).  국내 선행연구

들은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의 두 가지 관점에

서 중년기를 복합적으로 구분하여 대부분의 연구

자들(고효정 외, 2000; 김명자, 1989; 최경란, 

2006)에서 보편적으로 중년기를 40∼59세를 중년

기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선행연구에서 구분한 40세∼59세에 해당하는 

시기를 중년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생애발달적 측면의 중년기는 가족의 관점에서

는 자녀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시기이며, 경제적으로는 가장 

소득이 높고 여유로운 시기이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소득이 높고 여유로운 시기이고, 노환이 있

는 노부모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생기는 시기였

다(Lamanna & Riedmann, 2009). 중년기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로 두 

세대 모두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느끼는 시기이

며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제한되었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시기로 신체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며 가족관계와 세대관계의 재구성으로 인

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

면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김애순･윤진, 1993; 

류가미, 2008). 특히 중년기 기혼여성은 주부역할

의 비구조성과 비전문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녀의 독립 이후에 겪는 허탈감, 무력감 등으로 

자아개념이 낮아지고(신기영, 1991), 갱년기 과정

을 통해 발생하는 신체적 특성인 폐경과 관련되

어 여성다움의 상실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Lennon, 1980). 또한 

가족관계 내에서도 노부모와 자녀, 남편 사이에

서 다중적인 역할을 하면서 책임은 큰 반면 직업

적 성취에 몰두하면서 스트레스와 위기감을 느끼

는 남편과 사춘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부모의 

지배와 간섭을 벗어나려는 자녀들 사이에서 중년

기혼여성은 소외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임경

자, 2002). 또한 중년기 기혼여성은 자녀에 대한 

염려, 남편과 노부모 걱정, 자아실현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심한 중년기 

위기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장 대표적

인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문제로 우울증을 들 수 

있다(Costa & McCrae, 1980).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개인이 갖는 

신체적, 환경적 변화가 중년기 여성에게 다양한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중년기 여성이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후회감, 실망감, 초조감, 허

탈감 등의 종합적 개념 즉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심리상태를 

중년기 ‘위기감’이라 일컫는다(김명자, 1989; 김

애순, 1993). 이러한 위기감은 보다 구체적으로 

중년기에 느끼거나 경험하는 ‘일상적 무의미감’

이나 ‘현재 생활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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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rell & Rosenberg, 1981). 한편 보편적인 중년

기 위기감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년기의 위기 경

험 유무는 오로지 개인이 처한 상황과 개인이 갖

는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Spanier & Lewis, 

1980) 굳이 위기라고 보지 않고 전환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류가미, 2008; 신기영, 1991; Costa 

& McCrae, 1980).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러한 중년기 기혼여

성의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연령, 가계소득, 교육정도, 직업유무, 종

교유무, 건강상태,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등 총 8

개의 변인이 주된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

가할수록 위기감이나 우울정도가 증가한다는 연

구결과(김명자, 1989; 오명옥･고효정･박청자, 2000)

와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을 

높게 인지하여 위기감이 감소한다는 상반된 결과

(신기영, 1991)를 보이고 있다. ‘가계소득’과 관련

하여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기감이 낮다는 연

구결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김명자, 1989; 김애

순･ 윤진, 1993; 임경자, 2002)있다. 특히 중년기

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 압박이 큰 시기

이므로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이러한 압박의 정도

가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소득이 중년기여성의 심

리적 안정감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

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기감과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김애순･윤진, 1993; 오명옥 외, 

2000) 반면,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

하여 학력이 높은 경우 자녀 독립기에 더욱 위기

감을 겪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기도하다

(Thompson, 1980). ‘취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취업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김애순･윤진, 

1993; 홍달아기･이남주, 2006) 위기감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오명옥 등, 2000).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는 종교가 있는 집단의 

위기감 수준이 더욱 낮게 나타났으나(홍달아기･

이남주, 2006; 오명옥 외, 2000) 다른 한편, 김명

자(1989)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유무가 의미있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으며(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오명옥 외, 2000; 임경자, 2002) 

‘결혼기간’이 길수록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정도

가 높게 나타났다(오명옥 외,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

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이들 변인

들을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2. 노후생활 준비

노후생활준비란 노후생활에서 직면할 문제들에 

대해 노년기에 이르기 전에 행하는 대비를 일컫

는다(이여봉, 2012).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노

후의 결혼생활만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만족

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직장생활 기간의 축소는 은퇴 

이후의 경제적 안정과 독립적 생활 유지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교육, 자

녀의 취업준비와 결혼, 자녀의 독립시기 지연 등

으로 노부모부양과 자녀양육에 다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자신들의 노후

생활준비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중고령 조사대상자의 약 68%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하였다(국

민연금관리공단, 2009). 이 외 대부분의 연구들

(나지나 외, 2010; 박창제, 2008; 이용재, 2013)에

서 현재 중년기에 속해있는 세대들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후생활준비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으나 최

근에는 3개의 하위영역(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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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서적 준비)으로 나누어 경제적 준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준비 등 전반적이고 체계

적인 계획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적을수록,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될수록 노후

생활준비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결혼생활만족

근래에 이르러 서구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낮은 결혼만족이 결혼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오랫동안 결혼생

활을 유지해 온 중년기의 이혼이나 노년기의 황

혼이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통계청, 

2012). 이러한 결혼해체는 이혼 당사자들만이 아

닌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Lamanna & Riedmann, 2009). 

결혼만족(marital satisfaction)이란 결혼생활 전

반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

(Johnson et al., 1986)를 의미한다. 만족한 결혼이

나 성공적인 결혼이 어떤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결혼만족과 같은 결혼생활

의 질은 복합적인 개념으로써 부부의 결혼내･외

적 체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Bradbury et al., 2000). 김애순(1993)은 부

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중년여성의 정서적 위기

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김윤정･최윤희

(2004)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갱

년기증상과 우울증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

다. 

한편 중년기의 위기감을 잘 극복한 사람은 결

혼만족감이 상승하여, 실제로 40대 후반이나 50

대는 결혼만족도가 20대를 능가한다는 연구결과

(Skolnick, 1983)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중년기에 경험하는 위기감은 결혼생활만

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경제수준’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수준이 

높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결혼만족이 높았

으며(조성희･박소영, 2010; 최명민, 2010; Dakin 

& Wampler, 2008) ‘성별’은 일관되게 여성에 비

해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현경자, 2004; Schumm, Webb & Bollman, 

1998). ‘연령’과 결혼만족도는 반비례하며(이정

은･이영호, 2000), 30대 여성은 40∼60대 여성보

다, 40대 여성은 50∼60대 여성보다 더 높은 결

혼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미령, 200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고(이정은･이

영호, 2000; 조성희･박소영, 2010; Orathinkal & 

Vansteenwegen, 2007),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Kalmijn, 

1999) 교육수준은 결혼만족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Grames et al., 2008). '건강

상태‘는 기혼남녀의 결혼만족에 주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현경자, 2004; Grames et al., 

2008),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에 있어서는 

결혼초기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년기에 이르면 

결혼만족이 더욱 감소한다고 하였으나(이인수･유

영주, 1986), 오히려 결혼기간에 따라 결혼만족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

(White & Booth, 1991). 반대로 결혼기간이 길어

질수록 결혼만족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는 상

반된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조성희･박소영, 

2010; Orathinkal & Vansteenwegen, 2007). 또한 

결혼만족이 U자 형태의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는

데 신혼기에 높았던 만족도는 첫 자녀 출생이후 

감소하였다가 자녀가 출가한 이후에 다시 높아진

다(박성호, 2001; Macky & O'Brien, 1999)고 하

여 일관된 연구결과를 찾기는 어렵다. 

'자녀수'에 따른 부부갈등의 차이는 없지만(김

갑숙･최외선, 1992) 자녀에 따른 결혼생활만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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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조성희･박소영, 

2010; Bradbury, Fincham, and Beach, 2000)와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조정문, 1995; 

White & Booth, 1991)가 공존한다. '직업유무'에 

있어서는 여성의 직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조정문, 

1995)가 있는 반면에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중

년기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현경

자, 2004)도 있어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

지 않다. 끝으로 ‘종교유무’는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결혼안정성과 결혼만족도

가 높다는 데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김나비･

유영주, 1999; 조성희･박소영, 2010; Orathinkal 

& Vansteenwegen, 2007).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결혼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일반적 특성변인인 

경제수준,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기간, 

자녀수, 직업유무, 종교유무 등 8개 변인 외에, 

가구(가족)형태 등을 포함한 총 9개 변인을 분석

에 포함시켰으며 중년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성별은 제외시켰다.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결혼생활만족도 :종속변인

QMI(Quality of Marriage Index, Norton, 1983)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Norton이 기존의 결혼

만족 질문지들의 항목을 종합하여 6개 평가적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 내용은 

①우리는 좋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②나의 배

우자와 나의 관계는 안정적이다. ③우리의 부부

유대는 강하다. ④나는 나의 배우자로 인하여 행

복하다 ⑤나는 정말로 내가 나의 배우자와 운명

을 같이 하는 한 팀을 이루었다고 느낀다 등이

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 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9534로 높게 나타났다. 

2) 노후준비도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는 배계희(1988)가 개발한 척도와 

황승일(2000)이 개발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신체

적, 정서적, 경제적 노후준비의 3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한 임희정(2002)의 노후준비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다. 신체적 준비 3문항(①노후의 질병 예방

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②

노후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③노후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지나친 

음주, 흡연은 피하려고 한다.) 정서적 준비 4문항

(①노후의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해 현재 배우자

와의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②노후의 행복

한 가족생활을 위해 현재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

누려고 노력한다. ③노후에 언제나 마음을 터놓

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그런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④은퇴 후나 혹은 가까

운 사람이 떠나갔을 때 소외감, 고독에 견디는 

힘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 준비 3문

항(①노후대책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 

②노후의 안정된 지출을 위해 매사에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③노후에 살 주택

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등 총 10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전체 노후준비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5였다. 각 영역별로는 신체적 준비가 Cronbach's 

α=.63, 정서적 준비가 Cronbach's  α=.65, 경제

적 준비가 Cronbach's  α=.7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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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감 : 독립변인

위기감 척도는 중년기에 처한 느낌, 생활전반

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질문하는 

Farrell과 Rosenberg(1981)의 중년기 위기감척도

(Middle Life Crisis Scale)를 바탕으로 김명자

(1988)가 개발한 위기감 측정 도구를 오명옥 등

(2000)이 다시 중년기 여성에게 맞게 수정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요인은 ‘일

상적 무의미감’(7문항), 제2요인은 ‘현재 생활에 

대한 개념’(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중년기 공허감과 허탈감을 경

험하고 있다 ②지금하고 있는 나의 일이 무의미

하게 느껴진다. ③ 우울함과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다. ④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지루한 생활이라는 

생각이 든다. 등이고 제2요인의 구체적이 내용은 

①지난 생활에 대하여 후회스러운 일이 많다. ②

근심과 걱정으로 깊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다. 

③현재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④남편과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등이다. 

각 문항은  5점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78

로 나타났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통제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선행연구 검토결과, 영향

요인으로 밝혀진 연령, 가계소득, 교육정도, 직업

유무, 종교유무, 건강상태,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가족유형 등 총 9개의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40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중년기 기혼여성 300

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

기도 수도권에 소재한 여성회관이나 건강가정지

원센터, 노래교실을 이용하는 중년기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무작위 표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집합조사와 배포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고 응답자가 원할 경우 조사원이 설

문지를 작성해 주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내

용을 검토한 후 분석에 적합한 설문지를 선정하

였으며 그 결과 최종 24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위기감과 노후준비정

도, 결혼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빈도분석과 기술적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위기감과 노후준비정도가 결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

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

해 분산팽창계수(VIF)를 이용하였다. 분석도구로

는 SPSS사의 PASW 18.0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대, 교육수준, 종교유무, 직업유무, 결혼지속

년수, 건강상태, 자녀수, 월평균소득의 빈도분석

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40대(65.1%)가 50대(34.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43.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대졸(26.9%), 초대졸

(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는 70.3%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유무는 시간

제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가지고 있

는 경우가 82.3%로 높게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노후준비와 위기감이 결혼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37－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연령

대　

40대 162(65.1) 결혼

지속

년수

(년)　

10년 이하 14( 5.6)

11년~20년 82(32.9)50대 87(34.9)

교육

수준

초졸 1(  .4) 21년~30년 138(55.4)

중졸 11( 4.4) 31년 이상 15( 6.0)

고졸 107(43.0)

건강

상태

전혀 건강하지 않는편 3( 1.2)

초대졸 52(20.9) 건강하지 않는 편 14( 5.6)

대졸 67(26.9) 그저 그렇다 39(15.7)

대학원졸 11( 4.4) 건강한 편 154(61.8)

종교

유무　

없다(무) 74(29.7) 매우 건강한편 39(15.7)

있다(유) 175(70.3)
자녀수

(명)

1명 이하 22( 8.8)

직업

유무

직업 무 44(17.7) 2명 172(69.1)

직업 유 205(82.3) 3명 이상 55(22.1)

주) 월평균소득(만원/월): 평균 437.0, 표준편차 187.1, 최소값 100, 최대값 1,400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9)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년기위기감 249 2.556 .657 1.00 4.64

노후준비도 249 3.538 .573 1.83 5.00

-신체적 249 3.335 .744 1.00 5.00

-정서적 249 3.726 .648 1.78 5.00

-경제적 249 3.554 .788 1.33 5.00

결혼생활만족도 249 3.667 .884 1.00 5.00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결혼지속년수는 21년∼30년 이하(55.4%)가 절

반이상을 차지하였고, 11년∼20년 이하(32.9%), 

31년 이상(6.0%)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는 편이 6.8%에 불과하고 대체적으

로 건강한 편(77.5%)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

명(69.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3명이

상(22.1%)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437만원

으로 나타났고 최소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최대 

월평균소득은 1,400만원 이었다. 

2. 위기감, 노후준비도 및 결혼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

중년기 위기감, 노후준비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서 2.56점 중간정도 수준으로 위기감 수준

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위기감에 관한 기존 연구(고효정 외, 2000; 오명

옥 외, 2000; 최경란, 2006; 홍달아기･이남주, 

2006)에서 중간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3.03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18권 1호 2014. 2

－38－

구분
위기감 노후준비 결혼생활만족도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연령대
40대 2.482 -2.474 * 3.513 -.941 3.685 .450

50대 2.696 3.585 3.632

교육수준
고졸 이하 2.701 3.393 *** 3.547 .238 3.565 -1.731 *

초대졸 이상 2.424 3.530 3.760

직업유무
직업무 2.552 -.049 3.655 1.488 3.886 1.826 **

직업유(시간제포함) 2.558 3.513 3.620

결혼지속

기간

단기(20년 이하) 2.515 -.795 3.431 -2.351 * 3.598 -.972

장기(21년 이상) 2.583 3.605 3.710

자녀수

1명 이하 2.495 .371 3.537 .481 3.482 1.229

2명 2.580 3.517 3.645

3명 이상 2.506 3.605 3.807

종교유무
종교무 2.655 1.539 3.505 -.597 3.516 -1.590

종교유 2.515 3.552 3.730

월평균

소득1)

300만원 미만(a) 2.921 11.181 *** 3.291 8.303 *** 3.026 16.229 ***

300~500만원미만(b) 2.608 3.477 3.643

500만원 이상(c) 2.370 3.691 3.925

주1) 소득 사후검증(scheffe): (a)와 (b), (a)와 (c)간 유의한 차이, 즉, (b)와 (c)는 동일집단군

*p<.05, **p<.01, ***p<.001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위기감과 노후준비 정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차이

∼3.41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노후준비도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54점으로 

‘그런대로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안현선 외(2009)의 경우에 전체평

균 2.45점으로 나타났고, 최경란(2006)의 경우에 

전체평균 2.5점으로 중간이하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 결과이며 김윤정･최

윤희(2004)의 연구결과 나타난 3.35점, 배문조

(2011)의 연구결과 나타난 3.45점 보다 높게 나

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노후준비

도(3.7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

제적 노후준비도가 3.55점이었고 신체적 노후준

비도(3.3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결혼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67점으

로 다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 이상의 결혼만족도를 보인 김윤정･최윤희

(2004), 조성희･박소영(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

했고 결혼초기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년기에 

이르면 결혼만족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고 한 이

인수･유영주(1986)의 연구결과나 결혼기간이 길

어질수록 결혼만족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는 

Orathinkal & Vansteenwegen(2007)의 연구결과와

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주기에 

따라 결혼만족이 U자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어 

신혼기에 높았던 결혼만족도는 첫 자녀 출생 이

후 감소하였다가 후반기에 다시 높아진다고 한 

연구결과(박성호, 2001)와 반대로 생활주기에 따

라 결혼만족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

구결과(Costa & McCrae, 1980)도 있어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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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위기감과 노후

준비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인으로 연령대, 교육수

준, 직업유무, 결혼지속기간, 자녀수, 종교유무, 

월평균소득에 따른 위기감과 노후준비도 및 결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위기감과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연령대

(p<.05)와 교육수준(p<.001), 월평균소득(p<.001)

이 중년기 위기감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40대 중년기 기혼여성보다 50대 중년기 기혼

여성의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

하의 응답자가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보다 위

기감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월평균소

득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보다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집단의 위기감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후준비도에 있어서는 결혼지속기간

(p<.05)과 월평균소득(p<.001)이 유의미한 변인으

로 나타났는데 결혼지속기간이 비교적 장기적(21

년 이상)인 경우가 노후준비도가 유의미하게 높

게 나타났다. 결혼지속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

큼 노년기에 점점 더 다가서가고 있다는 의미인

데, 이에 따라 노후준비도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노후준비도 또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결혼생활만족에 있어서는 교육수준

(p<.05)과 직업유무(p<.01), 월평균소득(p<.0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이하 보다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결혼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을 가진 경우보

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결혼생활만

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 이들의 결혼생활만족도

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4. 중년기 위기감과 노후준비도가 결혼생활만

족에 미치는 영향

중년기위기감과 노후준비도가 중년기 기혼여성

의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r값이 .6이

상이 되는 변인들이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중공선

성의 존재여부는 분산팽창계수(VIF)1)가 10 이하

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의 최대값은 결혼지속년

수가 1.832으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다중공

선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로는 건강

상태와 월평균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종교유무, 직업유무, 결

혼지속년수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월평

균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결혼생활만족에 미치는 위

기감과 노후준비도 변인의 영향력의 정도는

40.6%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중 위기감은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노후준비도는 정서적 

준비(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기혼여성이 느

끼는 위기감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서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을수록 

1) 상관관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더라도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확정지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대신 VIF(분산팽창계수)나 tolence(공차한계)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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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  t　 B  t VIF

통제

변수

연령(세) -.008 -.044 -.578 　 .004 .012 .304 　 1.827

교육정도 .037 .043 .658 　 -.017 .050 -.348 　 1.343

자녀수(명) .103 .075 1.268 　 .076 .071 1.071 　 1.075

종교 .133 .069 1.176 　 .083 .100 .828 　 1.061

직업유무 -.216 -.093 -1.540 　 -.182 .123 -1.486 　 1.115

결혼지속년수 .026 .020 .260 　 .017 .087 .192 　 1.832

건강상태 .228 .204 3.385 *** .059 .064 .931 　 1.293

소득(만원/월) .001 .300 4.763 *** .001 .000 3.704 *** 1.324

독립

변수

위기감 -.624 .080 -7.788 *** 1.412

노후

준비

신체적 -.073 .071 -1.024 　 1.420

정서적 .178 .081 2.202 * 1.390

경제적 .022 .075 .301 　 1.757

(상수) 2.205 ** 3.866 ***

R  .199 .406

 R
 .172 .376

F 7.459 *** 13.439 ***

*p<.05, **p<.01, ***p<.001

<표 4> 중년기위기감과 노후준비도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들의 결혼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

이 경험하는 위기감과 노후준비정도가 이들의 결

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주된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감, 노후준비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서 2.56점 중간정

도 수준으로 위기감 수준이 높지 않게 나타나서 

중년기 기혼여성들이 비교적 중년기에 긍정적이

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중년기 위기감에 관한 기존 연구(오

명옥 외, 2000; 최경란, 2006; 홍달아기･이남주, 

2006)에서 중간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3.09∼

3.41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중년기 위기감은 

어떤 새로운 사건이나 계기가 있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속적인 발달 단계 과정 속에

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심리적 변화 현상으로 

중년기를 일시적 적응을 요하는 전환기로 보는 

연구자들(고효정 외, 2000; 박준희, 2004; 홍달아

기･이남주, 2006; Hunter & Sundel, 1994)의 견해

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를 부

정적인 위기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시기로 보기

보다는 삶의 주기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적

응해 나가야 하는 전환의 시기로 보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인다. 

노후준비도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54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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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안현선 외(2009)의 경우에 전체평

균 2.45점으로 나타났고, 최경란(2006)의 경우에 

전체평균 2.5점으로 중간이하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 결과이며 김윤정･최

윤희(2004)의 연구결과 나타난 3.35점, 배문조

(2011)의 연구결과 나타난 3.45점 보다 높게 나

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노후준비

도(3.7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나 배문조(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다음으로 경제적 노후준비

도가 3.55점이었고 신체적 노후준비도(3.3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노후준비 및 노후인식에 관한 인지도가 높

아지면서 이에 따른 노후준비도가 향상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사료되어진다(조선일보, 2011. 

12. 31).  

한편 결혼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67점으

로 다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 이상의 결혼만족도를 보인 김윤정･최윤희

(2004), 조성희･박소영(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

했고 결혼초기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년기에 

이르면 결혼만족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고 한 이

인수･유영주(1986)의 연구결과나 결혼기간이 길

어질수록 결혼만족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는 

Orathinkal & Vansteenwegen(2007)의 연구결과와

는 상반된 결과이다. 결혼만족과 관련하여서는 

생활주기에 따라 결혼만족이 U자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어 신혼기에 높았던 결혼만족도는 첫 자녀 

출생 이후 감소하였다가 후반기에 다시 높아진다

고 한 연구결과(박성호, 2001)와 반대로 생활주기

에 따라 결혼만족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

한 연구결과(White & Booth, 1991)도 있어 일관

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인으로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유무, 결혼지속기간에 따른 위기감

과 노후준비도 및 결혼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

보면, 먼저 위기감과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연

령대(p<.05)와 교육수준(p<.001), 월평균소득(p<.001)

이 중년기 위기감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40대 중년기 기혼여성보다 50대 중년기 기혼

여성의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

하의 응답자가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보다 위

기감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월평균소

득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보다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집단의 위기감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

록 위기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김명자, 1988; 신기영, 1991; 오명옥 외, 

2000)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졸업

과 취업으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시기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고(김

애순, 1993), 부모-자녀 관계가 종속적이며 미분

화되어 있어 자녀들이 떠나가는 ‘빈둥우리 시기’

에 위기감이 더욱 표출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기감 수준이 낮게 나

타났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김명자, 1989; 김

애순･윤진, 1993; 오명옥 외, 2000)와도 일치하였

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위기감을 느끼더라

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수

집의 기회가 많고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기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

다.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위기감 수준이 낮다

고 보고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김애순, 1993; 

김경신･김정란, 2001; 오명옥 외, 2000)와 일치하

였다. 한편 그 외 변인들(직업유무, 종교유무, 주

관적 건강상태, 결혼지속기간, 자녀수)에서는 유

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아 전일제 직업이 있

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을수록, 결혼기간이 길수록 위기감이 높게 나

타난 연구결과(김애순, 1993; 오명옥 외, 2000)와

는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노후준비도에 있어서는 결혼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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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과 월평균소득(p<.001)이 유의미한 변인으

로 나타났는데 결혼지속기간이 비교적 장기적(21

년 이상)일수록,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

후준비도 또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월평균가

계소득과 경제수준이 노후생활준비정도에 강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곽인숙･홍성희, 2013)와 동일했다. 한편 그 외 

변인들(교육수준, 직업유무, 종교유무, 주관적 건

강상태, 자녀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 여성에 비해 

취업한 여성일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높게 나타났

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이여봉, 2012)와는 일치하

지 않았다. 끝으로 결혼생활만족에 있어서는 교

육수준(p<.05)과 직업유무(p<.01), 월평균소득

(p<.0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 보다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을 가

진 경우보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결

혼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 이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음은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자

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이정은･이영호, 2000; 조성희･박소영, 

2010; Orathinkal & Vansteenwegen, 2007)와도 

일치했다. 또한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결

혼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대부

분의 선행연구(김나비･유영주, 1999; 이여봉, 2010; 

조성희･박소영, 2010; 최명민, 2010) 결과와도 일

치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로는 건강상태

와 월평균소득이 결혼생활만족과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월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밝혀진 연구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으로 월평균소득 수준이나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결혼만족도에 강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 일반적이다(김나비･유영주, 1999; 이

여봉, 2010; 조성희･박소영, 2010; 최명민, 2010).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중년기 여성에게 있어서의 주관적 건강상

태 및 질병유무는 정신적 공허감이나 허탈감, 불

안감, 노화에 대한 두려움 등을 동반하여 중년기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혼생

활만족에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 여겨

진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결혼생활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위기감과 노후준비도 변인의 설명력은 

40.6%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중 위기감

은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노후준비도는 정서적 준비(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기혼여성이 느끼는 위기감 수준이 낮을수

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서적 노후준비

가 잘 되어있을수록 이들의 결혼생활만족도도 높

게 나타났다. 이렇듯 위기감과 정서적 노후준비

는 중년기 기혼여성의 결혼생활만족에 중요한 변

인으로 나타나, 결혼생활만족을 높이고 이를 통

해 날로 늘어가는 이혼율을 줄이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년기 기혼 여

성이 경험하는 중년기 위기감과 정서적 노후준비

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들이 느끼는 위기

감 수준을 낮춰주고 정서적 노후준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년기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상실

감과 불안을 수반하는 시기이지만 생애주기의 자

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중년기에 경험하

는 ‘위기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긍정적인 인식과 교육이 필

요하다. 또한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 가족이

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줄여 나가고 정서적 

유대 및 교류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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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서적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이 확

대･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평생교육관이나 여

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중년

기 기혼여성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자아성장 프로그램, 부부

관계향상 프로그램 및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을 활성화하고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군산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

을 받아 ‘중년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과 ‘중년

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속초시

의 경우는 ‘중년기 위기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다. 이 외 에도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성역할 전이, 대화법(의사소통), 성

생활(중년의 성), 문제해결능력, 중년기 위기와 

대처방법, 심리검사를 활용한 나와 배우자의 차

이 알기(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기감을 

느끼더라도 이러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가를 통

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수

집의 기회를 갖게 되고 문제나 위기에 대한 올바

른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위기감

이 낮아지게 되고 적응이나 대처능력이 향상되므

로 이로 인해 갈등을 줄이고 문제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는 꼭 필요하다.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성의 경우

에 이러한 ‘정서적 노후준비’가 이들의 결혼생활

만족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요인으로 사료

된다.   

둘째,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을 불러오는 주된 

구체적 요인들은 다름 아닌 우울감, 공허감, 허탈

감, 불안감 등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

해 우울감이나 공허감 수준이 높은편이며 개인의 

‘우울감’ 정도가 결혼만족과 상관이 있으며

(Grames et al., 2008), 심한 우울감은 결혼만족도

를 떨어뜨린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John, 

& Montgomery, 2009). 따라서 이들 요인들에 대

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정신건강지원센터, 보건소,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

라 정신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

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들이 떠나가는 ‘빈

둥우리 시기’(50대)에 가장 위기감이 높게 표출된 

점을 감안하여 위기감과 관련한 교육이나 프로그

램을 실시할 경우에 50대 여성을 우선적인 대상

으로 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사결과 

‘위기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경우에도 우선적인 

교육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 겪게 되는 중년기와 중년기 위기감을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기감

을 주변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나 각자에게 맞는 

취미나 여가활동과 같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활

동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는 개인적, 가족적, 사

회적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적 제한점을 가지

고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고 보며, 결혼만족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자아정

체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이나 가족관계특성

(부부관계, 고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같은 

보다 다양한 여러 변인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확

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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